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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석유화학 지분 또 변동
박찬구회장 부자 9%대로 추가 확대 … 계열분리 형제승계론 제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석유화학 부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보통주 6만5830주(0.23%)를 추가 취득해 보통주 기준 지분이 9.44%로 늘었

다고 7월16일 공시했다.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금호타이어 회계팀 부장도 보통주 2040주를 추가 매입해 9.03%의 지분을 보

유하게 됐다.

이로써 박찬구 회장 부자의 지분은 18.20%에서 18.47%로 늘었고, 지분을 추가 매입하지 않은 박삼구 회장

부자(11.76%)와의 격차도 벌어졌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배구조 체제에서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지배구조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박찬구 회장 부자의 지속적인 지분 매입에 대해 단일 지주회사 체제에 따른 경영권 안

정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고 박인천 창업주가 물러난 후 장남 고 박성용 회장과 차남 고 박정구 회장의 뒤를 이어 2002년부터 박삼구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형제 승계론이다.

박성용 명예회장과 박정구 회장이 모두 65세에 회장직을 동생에게 넘긴 점을 감안하면 2010년 65세가 되는

박삼구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회장에게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 박찬구 회장이 대우건설 풋백옵션과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으로부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계열을 분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우건설 인수 및 매각 결정을 둘러싸고 형제간 이견이 컸다는 일각의 관측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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